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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에 관한 성적을 준다면 희비가 엇갈립니다. 경제 분야에는 A를 받기에 충분합니다. 그러나 인사 정책에 관해서는 아무리 관대하게 준다 해도 C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취임 이후 3년도 되기 전에 그가 임명한 법무장관, 국무장관, 국방장관, 개인 변호사, 유엔 대사, 등 여러 명이 교체 되었습니다. 요직에 임명하는 인사절차나 능력에 높은 점수를 받기에는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친 자녀를 요직에 앉히는 소위 “근친등용”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. 그의 언행도 잘 다듬지 않은 거친 표현과 상대하는 사람들을 혼란 시키는 갈지자 언행을 보인다는 평판을 쌓고 있습니다. 자신을 지지 하지 않는 야당 인사들과의 교류도 레이건 전 대통령이 보였던 다듬어진 언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

그러나 그가 펼친 경제 정책은 좋은 결과를 속출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의 치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경제 분야가 우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친 트럼프 언론으로 볼 수 없는 CNN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경재는 온통 녹색 신호로 가득합니다. 응답자의 56%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치적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고 41%가 부정적인 평가를 주었습니다. 같은 CNN의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는 부문에도 긍정평가가 50%, 부정적인 평가는 46%, 그리고 4%는 ”무 의견” 으로 나왔습니다.

“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.”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덕분인지는 몰라도 여론 조사 응답자 중에서 약속에 관한 평가는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습니다. 그러나 보건 부문에 관해서는 38%, 그리고 이민 정책에는 43%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현저한 경제 업적은 그가 취임 직후에 이룩한 감세였습니다. 야당이 주장하는 “부자들만의 혜택”과는 달리 사실은 80%의 미국 국민이 감세혜택을 받았고 중산층은 91%가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. 이와 같은 긍정적인 감세에 반해서 야당인 민주당은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는 현명한 정견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.

2019년 1/4분기에 보이는 경제의 통계는 매우 좋습니다. 전국적으로 경제의 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초월한 3.2%이고 실업률은 3.6%이어서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2019년 4월 한 달 동안에 260,000 개를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. “Make America Great Again”즉 “MAGA”라는 정치 수사어는 비판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국민들에게 잘 먹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미 중 관세 협정도 미국이 바라는 정도의 결과는 얻기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점수가 주어질 정도의 성공은 거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근 20명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의 대선에서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근거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호경기 경제 때문일 것입니다.   끝
